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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using Colaizzi's analytical method wit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 deeply and concretely non-mate males in low-income 

groups’ awareness of their aging and their preparation for successful aging . After the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non-mate males in low-income groups among former baby boomer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ducted with 16 constituted meanings and 6 

categorized themes as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recognized aging as “black hole like poverty”, “adaptation/avoidance about 

aging”, “realizing the importance of their family” and “becoming a new person in the workplace.” 

Second, the participants recognized unprepared old age as “Miserable old age without having money 

”, “Feeling desolate of the unemployment in old age” , and they prepared for their successful aging 

by health care and Settling their single life, working continually and having a religion like a crutch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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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로 규정함)는 2013년 10월 현재 전체 인구 중 14.58%(7백

43만명)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6]. 과거 노인에 비해 건강하고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 등의 자

원을 보유한 신(新)노년층으로 부각되는 베이비부머1) 세대는 사회안전망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을 경

험함과 동시에 다른 세대와는 달리 불안정한 고용과 가족부양 및 자녀교육 등에 많은 부담을 안았으며, 

경제성장과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 중심에 서있었고, 근대와 현대가 혼재된 특유의 세대적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내적 다양성(연령, 성별, 학력,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 배우자의 

유무 등)과 이질성(각 사회의 문화적 특성-예를 들면 동·서양의 차이)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어 왔

다. 우리사회에서도 이들 노년기 특성에 대한 전망이 다양한 가운데,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 속에

서 가족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며 성장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부양과 자녀 지

원을 모두 책임졌으나, 이들 노년기에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부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시에 장수시대인 100세 시대에 이들이 길어진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유

자산이 불충분하고 불평등지수가 높고2) 은퇴준비가 상당히 미흡하여 은퇴 이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우세하다[5, 20, 35, 53, 57]. 이처럼 노후 부양문제와 경제적 문제(노후생활

비)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후는 노년기 삶의 주

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란 노년기에 심신이 건강하고, 직업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며, 가족지지나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 노화는 노후 생활의 주요 목표였기에, 처음에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나 인식에 관한 문헌연구, 구성요소, 척도나 영향요인에 관한 양적 연구 위주로 다수 이루어졌는데, 이

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질적 연구[10, 23, 38, 63]도 병행되었다. 또 성공적 노화에 관한 학

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인·중년·예비노인과 베이비부머 등으로 그 연구대상이 확대되어 양적 연구

[3, 4, 22, 27, 44]가 다수 이루어졌고, 중년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질적 연구[11, 12, 13, 16, 24, 30, 62]도 

활발해졌다. 베이비부머에 관한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들 역시 적지 않은데,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가

능하다. 베이비부머의 노후 인식, 노후 준비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양적 연구[25, 26, 31, 37, 55, 64]와 

1)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한다.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폭증하는 현상-베이비붐(baby boom)-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 한다

[65]. 출산율과 출생아 수 급증을 함께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세대까지 포함하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 인구 및 노동시장 통계분석계의 경향이다[34].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를 1955∼1963년 출생자로 

본다. 

2) 이들이 바라는 은퇴나이(65.5세)보다 실제 은퇴나이(60.7)가 다섯 살 정도 앞당겨졌는데[45],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65.2%에 달한다[55]. 또 이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유사시 현금 확보 여력이 떨어져 질병이나 기타 위급 상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불평등지수는 소득보다 격차가 심하다. 상위 1%의 가계 또는 개인의 소득점유율은 10%를 넘지 

않지만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15~35%에 이르고, 상속자산의 경우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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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경험적 실제 세계를 포괄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재구성하고 규명한 질적 연구[52, 55]로 구분 가

능하다. 

이외에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내적 다양성(개인의 가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소득, 배우자 유

무나 거주지역별 등)과 그에 따른 노화 인식이나 성공적 노후 준비의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들

도 진행되었는데, 중산층 베이비부머의 성별 이질성에 관한 연구[20],베이비부머들의 사회경제적 이질

성에 관한 연구[1, 2, 9, 56]나 베이비부머의 연령별 이질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17]등이 있다. Kang과 

Seol[16]은 독신 중년여성은 성공적 노화를 위하여 삶의 부벽이자 존재의미로서의 일하기, 가족 밖에서 

사람 울타리 만들기, 꿈을 실현하거나 취미활동하기,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인되기를 인식하고 준비한

다고 밝혔다. Gwak과 Hong[17]에 의하면 전기 베이비부머가 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대체로 사회경

제적으로 취약하고 가족부양부담감이 더 높은 탓에, 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내적 다양성과 그에 따른 노화 인식이나 성공적 노화 준비

의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게 베이비부머 세대 

중 연령, 성별과 소득에 따른 다양성을 보여주는 1950년대 출생인 전기 베이비부머이면서 저소득층인 

무배우자 남성(사회적 배제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노화에 대한 인식과 성공적 노화준비에 대하여 질적 

연구하였다.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인 전기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현상학적 방법을 토대로 심층 면접

하여,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와 생각을 통하여 노화인식을 재조망하고, 성공적 노화준비에 대한 면접내

용을 꼴라쥐의 분석방법에 따라 해석하였다. 나아가 연구결과에 근거한 사회복지 제언을 제시하여 베

이비부머 세대 중 특히 성공적 노화 준비가 절실한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인 전기 베이비부머를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 베이비부머인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은 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노년기를 앞둔 이들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는가? 

Ⅱ. 문헌고찰

1. 저소득 중년 독신남성과 전기 베이비부머

1970년대부터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변동이 급격하게 야기되었다. 가

족유대감이 약화되고 자아실현과 개인주의 등 개인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져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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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비혼·독립 등의 독신가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예기치 못한 일상 속의 사고나 수명연장 등으로 

인하여 사별가구가 증가하였고, 이혼율 증가로 인한 배우자 없는 가구 역시 증가하였다3). 특히 무배우

자 남성은 이혼 전부터 소득이 감소하여 이혼에 도달하기 때문에[48], 자녀양육과 함께 가계관리와 가

사처리비용 등의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39]. 유배우자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과 우울수준이 높은 편이다[18].

한부모 남성의 경우 ’한부모가정‘이라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 즉 이혼=결혼실패=가장으로서

의 능력부족이란 등식으로 이어져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대인관계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47], 정서적 

표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정서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까지 나빠진다[21, 

43, 58]. 또 한부모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양육의 어려움을 가능한 자녀들에게 표현하지 않으려함은 물

론, 경제적 불안과 가족불화, 사회관계 범위의 축소로 인한 우울증상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자살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40].

한편 베이비부머는 청년기의 건장함과 유연성이 퇴색하는 대신 노화현상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등

의 정서를 경험하는 중년기로 Erickson이 규정한 ‘생산성(generativity)’의 발달과제를 앞둔 시기이기도 

하다. 생산성의 과업4)을 달성했을 때 다음 단계인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저소득 남성인 베이비부머의 경우 중년기의 특성을 내포하므로써, 중년기에 침체된 생산성의 시기를 

겪음으로 인해 다음 단계인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부모 부양, 성인자녀의 독립과 결혼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활동

을 원하고 있다[2]. 그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노후 준비를 못하지만[49]5), 자녀교육에는 열성적이

어서 높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비를 기꺼이 지원하고 있다[45]. 베이비부머세대는 전통적인 가

족중심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후를 추구하고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

양기대가 높지 않고 노후에 자녀동거를 원하는 비중은 5%[35]에 불과하다. 남성 베이비부머는 성공적

인 노화를 기대함에 있어 배우자 지지를 가장 중요한 지지원(78.4%)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45], 노후에 사회적 관계는 축소되지만 배우자와의 동거와 배우자 지지가 가장 안정적임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듯 부모세대와는 다른 교육혜택과 다

양화된 직업, 소득의 증가 등 경제적 풍요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비추어지나 내부적으로는 연령별 편

차, 학력의 격차, 직업과 소득 수준의 편차, 지역별 편차,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 등 여러 가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50대 이후의 베이비부머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분절화 정도가 매우 높아 소수의 고

소득층과 다수의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생연대에 따라 1960년대(1960년∼1963년) 출생인 

후기 베이비부머와 1950년대(1955 ∼1959년) 출생인 전기 베이비부머로 구분할 수도 있다[45]. 본 연구

3) 전체 17,950,675가구 中 무배우자 가구 1,677,415(9.3%)[47]

4) '생산성‘은 ’전수되는 모든 것‘으로, 자녀 양육의 의미를 포함해 직업영역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동시에 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한 발달과업으로써, 실패할 경우 자기몰두나 침체에 빠지게 됨과 동시에 제한된 인간관계에 안주하기를 

원하거나 본인의 경험과 관계없는 일에는 전혀 감정을 나누지 않으려 하는 특성을 가진다[29]

5) 베이비부머세대 10명 중 4명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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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이혼·비혼·사별·가출 등의 이유로 배우자 

없이 가정을 꾸린 남성6)을 지칭하며, 전기 베이비부머는 1955년 이후 1959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

머를 의미한다.

2. 성공적 노화 이론, 구성요소와 개념

성공적 노화에 대해서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Fredrickson & Carstensen[15]의 유리이론

(disengagement), 선택적 적정화 모델(SOC모델)이 성공적 노화 이론들로 논의되어 왔다. Baltes & 

Baltes[7]의 SOC 모델(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은 노화에 따른 상실에

도 불구하고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기술을 최적화하며, 상실한 것을 보상함으로써 성

공적 노화가 가능함을 설명한다. SOC모델은 선택(Selection)전략, 선택한 영역을 최대화시키는 행동

(Optimization)전략 그리고 상실분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전략을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모델이다. 

Verena[61]의 ‘활동이론’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 활동의 지속과 상호관계가 중요하며, Rowe & 

Khan[51]의 성공적 노화모델은 Verena [61]의 활동이론에서 비롯되어 질병 및 관련 장애의 위험이 낮

은 상태,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기능,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참여 세 가지로 보았다. Ryff[52]는 

성공적인 노후에 대해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주변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 인생의 목표, 개인 성장 등의 6가지 요인으로 보았다[14]. 국내 Kim과 Shin[32]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 통제를 잘하는 것을 성공적 노후

로 발표하였다. 이후 Kim[28]는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척도를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과 ‘타인수용’ 등의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Schulz[54]와 Torres[60], 그리고 Baek[6]과 Robert & Leedine[50]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에 Rowe 

& Khan[51]의 성공적 노화에는 빠져 있는 구성요소인 문화적 가치7)를 포함시켰고, 문화적 가치에 따

라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소나 그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나 구성요소는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이나 경제수준, 농촌과 도시 등 거주 지역, 배우자 유무

나 가족형태),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동서양 문화권 등에 따라서 다르다 하겠다. 

 본 연구의 참여 대상인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인 전기 베이비부머에게 있어서 성공적 노화란 노년기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심신의 건강, 직업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배우자 지지8), 복지서비스 

6)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들의 이혼은 2011년 현재 1990년의 관련통계(5.2%)대비 5배로 급증하여(문

화일보, 2013, 5, 29), 그들 중 약 27만 명의 베이비부머 남성이 배우자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음.

7)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삶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독립, 자율, 

자기수용, 성장 등과 일치하는 반면 원만한 가족관계나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노후의 삶은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도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서 ‘자기완성’, ‘적극적 

인생참여’ [28]나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32]등으로 종종 주장되고 있다. 

8) 가족지향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서구에 비해 노인의 삶에 있어서 가족지지가 사회적 지지보다 훨씬 

중요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휠씬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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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적 지원 그리고 종교생활(영성 추구)을 의미한다.

Ⅲ. 연구방법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인 전기 베이비부머의 노화 인식과 성공적 노화 준비에 관한 주관적 인식과 이

해를 구하기 위하여,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8명의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인 전기 베이비부머를 현상학

적 방법에 근거하여 심층 면담하였으며, 얻은 자료를 꼴라쥐[8]의 분석방법에 의해 연구 분석하였다. 

1.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와 선정

개인정보권과 접근성 문제로 인해 부산 지역 노인복지관 자활프로그램의 다수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서 소개받은 일부 대상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면담과정과 면담내용의 녹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익명으로 처리된 연구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진행 중에는 언

제든지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면담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후, 동의한 일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연구자는 실제 연구 참여 희망자들에게 연구목적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 개인 비밀의 보장, 소요되는 시간과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소액의 감사비)

을 설명하였다.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일부 제외한 후 스스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서면동

의한 8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3∼4 차례에 걸쳐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2. 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14년 1월부터 6월에 걸쳐 노인복지관 상담실이나 자택 등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면접 

장소를 선택하여 심층 면담하였다. 1인당 평균 면담횟수는 3회이고, 1회당 면담시간은 대상자에 따라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면담 전에 전화나 직접적 대면을 통해 개별 면담을 의뢰하였고,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하였다. 예비조사 후 수정 보완된 개방적이고 반구조화된 질문지

에 근거하여, 노화 인식과 성공적 노화 준비에 관하여 폭넓게 개방형 질문을 통해 면담하였다. 실제 면

담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녹취한 후 정리한 심층면담 자료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였

다. 면담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강화를 위하여, 00노인복지관내 담당 사회복지사와 참여 그룹 리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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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추가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정리된 개별 면담내용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받았다. 

3. 자료 분석

먼저, 자료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한 면담내용에 대하여 질적 연구 

박사학위 소지자인 2인의 전문가의 조언과 확인을 받았고, 꼴라쥐의 방법을 이용하여 면담자료를 분석

했다. 꼴라쥐의 분석방법은 인간의 심리적 경험은 관찰될 수 없지만, 그러한 경험은 인식하에 놓여있으

며, 지각을 통해서 기술한다고 보기에, 인간의 경험적 인식을 설명할 때 유용하다[8, 59]. 특히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인 전기 베이비부머의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유용하다. 면담자료는 꼴라쥐가 제시한 6단계9)를 따라 분석되었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 전기 베이비부머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면담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1958년∼1955년생이다. 8명중 5명은 독거 중으로, 결혼경험이 없는 2명과 이혼 2명, 그리고 

본인 가출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버린 1명이다. 노모와 동거중인 2명은 아내와 사별하거나 아내가 가

출한 지 12년째 되어 행방불명인 상태이며, 나머지 1명은 미혼자녀와 동거중이다. 

참여자 중 7명은 고졸이며, 나머지 1명은 중학교 졸업 학력이다. 또 헤어미용제품 도·소매 자영업중

인 연구 참여자와 제조업 종사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자활급여 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부

산지역 00노인복지관의 자활사업 참여자이다. 

9) 1단계에서 참여자와의 면담을 기록한 내용을 반복하여 읽고, 의미를 탐구하여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 

부분을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재 진술하였다(general restatement). 3단계에서는 각 의미 있는 진술에서 구성된 의미를 찾아내었고(formulated 

meaning),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s)와 주제묶음(cluster of themes)으로 분류한 다음 범주화하였다. 5단계에

서는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최종적인 기술을 타당화 시키는 

과정으로 대상자에게 되돌아가서 대상자의 경험과 일치하는 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링컨과 구바가 제시한 4가지-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 사실적인 가치(true value)와 응용성(applicability)-에 

근거하였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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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ge
Level of 
Education

Occupation
Characte-
ristics

Working 
Period

Family
Background

1 57
High

School

Self-Empl

oyed
Single

Business 

owners

third in 3 sons and 4 daughters, living alone in Busan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in hometown

2 60
High

School

Manufact

uring 

Worker

Single

Companie

s in 

working

first in 2 sons, living alone after his mother died 3 

years ago

3 57
High

School

Welfare

Recipient

Run-away 

from 

Home

Renewal 

working-

8years

living with his old mother after his wife ran away 

from home 12 years ago, his elder daughter lives with 

his younger one and his son doesn't have a fixed 

dwelling

4 58
High

School

Welfare

Recipient
Divorced "-2years

living with two daughters after being divorced 15 or 

16 years ago

5 60
High

School

Welfare

Recipient

Separation

by Death
"-9years

separation by death 1 year ago, living with his old 

mother as his son lives in other city due to his job

6 60
High

School

Welfare

Recipient

Family

Dissolution
"-3years

Running away from home since IMF, being homeless 

for 5 years, settling homeless with help of church in 

some district and then living alone

7 60
high

school

welfare

recipient
divorced "-7years

living alone after being divorced 7 years ago, being 

visited frequently by his wife and daughter nearby

8 59
middle

school

welfare

recipient
divorced "-9years

living alone after being separated for 10 years and 

divorced 3 years ago due to his wife's affair, his son 

who lived with his wife joined the army

* The incomes of participant 1 and 2 are about 700,000 won a monthly average. Participant 3, 4, 5, 6, 7 and 

8 are working in employment program in some welfare center in Busan, are divided into 'laundry to visit' 

and 'cooperation work' and have a slight difference of incomes according to the type of program (about 700,000 

~ 730,000 won a monthly average). 

2. 구성된 의미(focal meaning)

콜라쥐의 분석단계에 따라 8명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원 자료를 반복해서 읽은 

결과 유의미한 진술 387개를 찾았고, 이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147개의 의미를 추출하였다. 다음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된 의미들을 다시 6개의 주제와 16개의 구성된 의미로 범주화하여 자

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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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mes and Constituted Meanings

Constituted meaning Theme Subject bundle

Eke out a living
Black hole like poverty

Awareness about

aging

Just a small sum despite being penny-wise

Accepting the sickness and aging Surrender VS avoidance 

about being oldStill, I am young

Left role as a breadwinner Recognizing the value of 

their own familyLonely lovebird without spouse

Only working as worthwhile life
Renewal in the workplace

Fellowship from feeling sympathy

Cannot help living as they get old

Old age which is not 

prepared

Successful

preparation for

old age

Miserable old age without having money

Feeling desolate of the unemployment in old age

Can not anticipate the help of their offspring

Only good health

Old age which is not wanted 

to be a burden

Settling their single life

Working continuously

A religion like a crutch of life 

3.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서 구성된 의미 요소들

1) 노화에 대한 인식

신체적 노화를 이미 겪고 있으며, 노화에 적응하거나 또는 외면한다. 베이비부머세대답게 가난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녀들과 노모를 위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

려고 애쓴다. 노년기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새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소중하게 생각되고, 홀

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가족(애인, 아내)에게 기대고 살고 싶은 맘이 절실해진다. 산업화시대를 

이미 겪은 중년 남성들에게 일터와 일은 어떠한 개인적 사정보다 우선시되며, 이들은 일을 삶의 보람

으로 여기고, 일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며, 일터는 ‘인간관계의 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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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난’이라는 블랙홀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임시적인 취로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언제 수입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감과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다. 가난의 굴레에 대해 무기력하게 지쳐 있고, 하루살이 인생에 대해 좌절한다. 

① 간당간당한 벌이로 하루살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70여만원의 빠듯한 월급으로는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기 어렵다.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져서, 70여만 원의 알량한 벌이로는 당장의 하루 생활비도 감당하기가 버거운 형편이다. 빠듯

한 월급이 ‘홀로살이’를 더욱 가난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 

뭐 여기서 돈 70만원 받아갖고 뭐하겠어요. 쌀 사먹고 집세주고.. 지금도 간당간당한데..기름도 넣어야지..

(참여자 3). ☞ 여기 일당이 30,000∼31,000이거든요, 요즘 물가를 보면 물어볼 것도 없이 택도 없이 모자랍

니다(참여자 4). ☞사람 사는데 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수입이 칠십 몇 만 원밖에 안되는데 다른 거

(노후대비)는 생각할 여유 같은 거 없어요(참여자 6).

 

② 푼돈은 모아도 푼돈

매달 적은 월급으로 빠듯하게 되는 대로 살다 보니, 나이 들어서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병원비 등 보험

이라도 들거나 돈을 모아야겠지만 생각만 있을 뿐 전혀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거 쪼금 모을라고 지금 아등바등 해바야 얼마 된다고.. 신경 쓰고 못 먹고.(참여자 4)

(2) 늙음에 대해 순응하기 vs 외면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상태는 달성하기 어렵지만, 신체적 건강은 상대

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신체적 건강 유지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므로 어쩔 수 없

다고 자포자기의 형태로 순응하면서 신체적 노화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고, 노화를 

거부하고 건장한 청년의 상태라고 주장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다. 

① 아프고 늙어감을 받아들이기

예전 같지 않게 머리카락이 희어지거나 많이 빠지고, 이도 쉽게 부러지고, 확실히 약해진 근력 등을 

보면 늙어가는 것을 느끼지만, 새삼스럽지도 않거니와 혼자만 겪는 일도 아니기에 놀랍지도 억울하지

도 않다. 아프고 늙어가는 게 노화라고 한들 당장 코앞에 닥친 생계 해결보다 더 급한 일도 아니며, 누

구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므로 걱정해봐야 소용없다고 여기며, 받아들이게 된다.  

나도 머리가 이래(많이) 빠지는데.. 이도 없고..심각하게 생각하기 싫다는 거지요. 뭐 안달복달해봐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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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이 먹고 저래도 나이 먹는데...내처럼 이래 물 흐르듯이 받아들이면 되지(참여자 1) ☞뭐 내만 그런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살아 있으니 늙는 거지. 그냥 눈이 침침하면 나이를 먹는 구나’ ‘돋보기를 껴야하

나’ 하지요. 뭐 또 그때뿐이고. 또 이래 나와 가지고 일하고....안 그라요?!(참여자 4). ☞작년부터 허리도 아

프고 몸이 아프니까.. 나이 먹어서 그런가 하지요... 늙어가는걸 받아들여야지(참여자 5)

② 나는 아직도 젊은이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며 살 자신도 있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같은 또래 50대 

이상 남성들에게 흔한 질병이기에 의사 처방대로 하면 완치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병원에 간 적이 한 번 인가? 두 번 정도? 별로 없습니다. 건강에 자신있습니다,(참여자 2) ☞뭐 

당뇨하고 혈압 같은 거 있어도 내야 젊으니까 안 개안켔능교.(괜찮다) 또 내손으로 돈도 벌고 뭐, 병원 다

니고 약 먹고 깨끗하게 살지. 그리고 젊으니까 건강에는 자신있어요. 나는 뭐 또 이래 자잘하이 이런거(당

뇨, 고혈압, 전립선이상) 있어도 늙었다, 노인이 될꺼다, 이런 생각 안해봤어요.(참여자 3) ☞일상생활에 지

장 없지요. 저는 성북고개에서 여기까지 걸어옵니다(30분 정도 소요됨)(참여자 8)

(3) ‘가족울타리’의 소중함을 깨달음

아내의 빈자리를 메우고자 고군분투하였으나, 자식들에게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을 갖고 있다. 또 연로하신 노모에게 버팀목이 되는 아들 노릇을 비롯해, 이혼으로 따로 남겨진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후에는 가족 울타리 안에서 살고 싶고, 배우자

에게 기대고 살고 싶다.  

① 가장의 역할

사는 게 바빠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죄스럽고 안타깝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힘이 되어 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어 마음만 굴

뚝같다. 비록 경제적으로 무능력해도 노모와 자녀부양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 애써왔고, ‘홀로살이’의 원

인을 제공한 전처이지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둘째는 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어요. 지금은 언니 집에 있고..아들은..24인가, 25인가.. 집에 없어요. 일하는

데 일도 뭐 다니다가 말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해요. 애가 뭐 부모마음대로 되던가요?(참여자 3) 

☞요즘 물가를 보면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택도 없이 (생활비가)모자란데...저거꺼(딸들 돈) 내놓

으니..저거가 벌어갖고 저거도 좀 모야야 할 건데..걱정이에요(참여자 4) ☞ 돈이 많고 적은 건 별개입니다. 

딸내미한테 한마디를 해도 내가 해야 되고요. 록 이혼했지만 내가 도움을 주는 게 더 많거든요?! 하다 못

해 수리를 해줘도 내가 해줘야하고..(참여자 7) ☞나이 많은 엄마는 내가 데리고 책임지고 꾸려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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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어쩔 거요? 머 엄마는 좋아하지요(참여자 3) ☞갑자기 집사람이 죽었지만 내까지 없어지면 아들이 

모친을 맡아야 되니까 이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은 내 책임인데, 그지요?!(참여자 5) 

② 짝 없는 외로운 원앙

‘홀로살이’가 편하다며 짐짓 아무렇지 않게 지내왔고, 짧지 않은 시간을 인생의 동반자 없이 살아왔

다. 그러나 떠밀리듯 찍어버린 이혼도장,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그리고 가난과 실업의 고충을 나눌 

데 없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어느 덧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기억은 또렷해져서 더

욱 허무하고 고독하다. 주위에서도 마음 맞는 동반자를 만나기를 권유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마땅하지

도 않을 뿐더러 용기도 선뜻 나지 않아 아쉽다. 아직 미혼인 자식의 장래를 핑계 삼아 아내와 재결합하

여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의 말년을 기대하는 마음만 그득하다.

집사람 그래되고 뭐 낙도 없어요. 따라갈라해도 내까지 없어지면..어머니 때문에..(참여자 5) ☞우리 집사

람하고 헤어졌을 때 사는 게 되게 재미없었어요. 그 때 자살할라고 했어요. 지금도..죽는게 낮지 않았나 싶

어요. 그래도 내가 이 상태만 유지하고 정신만 바르게 살다보면 뭐 답(전처와의 재결합)이 안 나오겠어

요?!.(참여자 7) ☞여자 친구가 있어야 해요. 나이 들어서는 누구라도 옆에 기댈 데가 있어야 하잖아요?!(참

여자 3) ☞ 딸애들이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같이 살아라 하는데 올 사람이 있을랑가 그게 문제

지, 내야 좋지요.(참여자 4) ☞우리 애가 내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 애가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데 애 

때문에 집사람하고 합칠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 8).

(4) 일터에서 거듭나기

연구 참여자들은 동료들과 친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을 하는 시간만큼은 아내의 부재(不

在)로 인한 상실감이나 본인 가출로 가정이 해체되었다는 자책감이나 홀로살이의 힘겨움 등에서 벗어

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일터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자활사업체 내에서 형성된 동료간의 유대감

으로 강한 안정감과 소속감을 맛보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은 월급이란 교환가치를 넘어선 그 이상

의 의미인 삶의 보람이 되고 있다.

 

① 일하는 것만이 삶의 보람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본인을 필요로 하는 일터에서 삶의 보람를 느끼고 있다. 자주 만나는 친숙한 

일터 대상자나 본인을 필요로 하는 일터가 있는 것이 만족스럽다. 일터에서만큼은 빠듯한 경제형편도,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쓸쓸한 마음도 잊을 수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사사로운 집안일로 일을 쉬

지 않는다. 

취미도 없고 그 뒤로(아내 돌연사)하고 싶은것도 없어요. 시간되면 요(복지관)와서 일하고 마치면 집에가

고 하는기 답니다.(참여자 5) ☞배우고 싶은 거(00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중)..아직까지는 뭐. 나중에 내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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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인이 되면 그건 그때 되가지고.. 지금은 일이 먼저니까요. 파트너하고는 맞고 안맞고가 없고..맞춰야

지요(참여자 6) ☞밑에 가면 할마시들이(사업대상노인) 붙잡고 친구같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잘 

해주니까요(참여자 8) ☞한가지일을 꾸준하게 하는 그런게 좀 있어요. 직장도 한군데 정하면 월급이 작든 

많든 내가 만족하려고 하고 죽 있으려 해요(참여자 2).

② 동병상련에서 오는 유대감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끼리는 서로의 형편을 애써 감추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관계에 있고, 가난한 

홀로살이의 사정을 서로 안타깝게 여기는 관계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빌리고 그러는데(고개를 흔듦), 있으면 있는 대

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내 생각입니다.(참여자 8) ☞여기 일 재미있어요. 우리는 조를 짜서 노인네들 

세탁만 해주거든요. 그러니 자주 보지요(참여자 7)

2)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

연구 참여자들은 여타 평범한 중년 남성들과 달리 지뢰밭을 건너는 심정으로 넉넉치 않은 세상살이

를, 가난하게 홀로살이하여 왔다. 노후에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노후 대비책이 없는 것이 근심

스럽고, 노후대책 없이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울하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계속 

돈을 벌어서 동반자와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일자리를 잃거나 가난한 형편 때문에 그런 기대가 무너

질까봐 염려한다. 

(1) 준비되지 않은 노후

연구 참여자들은 소득이 낮아 생활하기에 급급하였고, 모은 돈이 없어서 노후의 생활비 대책이 전무

(全無)하며 노후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① 늙어도 되는 대로 살 수 밖에 없음

홀로살이 이후 남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아오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생

활비를 준비할 수 없었다. 정작 노후에 자녀에게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데, 준비 없이 빈손으로 맞이할 

노후 역시 되는 대로 살아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곤혹스럽고 막막하며 좌절감마저 느낀다. 

☞ 70만원 갖고 뭐 하겠어요? 모을라고 해도.. 쌀 팔고.., 아는 셋이나 되지. 사람이 죽을 순 없다 아이요. 

모을라고 생각한다고 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닥치면 또 닥치는 대로 살면 되지, 뭐(참여자 

3). ☞노후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아니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준비를 못하는 거지요(참여자 1). ☞

노후 준비라면 어떤 거?? 그냥 하루하루 그날그날 편하게 살기로 했어요..어째 되겠지요, 뭐(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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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돈 없으면 비참한 노후

벌이가 적은 이유로 돈을 모으기 힘들지만, 젊었을 때 노후생활비를 저축해 놓지 못한 점이 후회스

럽고, 노후에 아플 경우 필요할 병원비가 걱정되고, 급한 병원비조차 빌릴 수 없는 ‘빈곤한 독거노인’인 

본인의 미래가 그려져서 비참하기조차 하다.

여기 임금이 워낙 약해서요..생활준비라고 해도(노후생활비) 안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거요(참여자 5) 

늙어서 돈 없으면 사람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젊었을 때 돈 모아 놓아야 되요. 나는 늙어도 누가 용돈 하라

고 한 푼 안 줄 건데..근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참여자 1) ☞병원에 갈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있어야 큰소리치지 돈 없으면..(머리 흔듦).누가 돈 줄 겁니까?

(참여자 8)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는..당해봐야 알지요. 나는 멀리는 안보니까. 볼라 해야 볼 수도 없는 입

장이고..혼자 살아야지요, 뭐,(참여자 3)

③ 노후실업의 막막함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노후에 실업할 수도 있다 여겨지니 ‘쓸모없는 사람’

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 막막하고 우울하여 자살하고 싶은 기분마저 떠올릴 정도이다.

보다시피 이 일이 노가다나 마찬가진데 박스 한 몇 번 들고 왔다갔다 하고나면 힘들어요. 그러니 더 나이 

들면 이 일도 접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걱정이에요.(참여자 1) ☞나이가 더 들면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수가 없어요. 그때는 국가에서 주는 대로 쪼개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머리아파

요.(참여자 6) ☞돈 때문이라기보다 나이 많아서 집에서 놀면 뭐하나 이 말입니다. 아무 일없이 그냥 있다

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거 보다야....하던 일이고... 내가 보건소에서 우울증 치

료를 한번 받았어요. (참여자 8).

④ 자녀에 대한 기대 없음

혼수비용을 생활비로 내놓는 착하고 고마운 딸들을 위해 복권이라도 해서 혼수비용을 마련해주고 

싶고, 부모 이혼으로 엄마와 단 둘이 지내온 자식을 위해 절약해서 작은 돈이라도 보태어 주고 싶다. 

노모부양은 본인의 몫이니 어떻게든 자식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 부모양육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저거(딸 2)는 저거가 벌어갖고 저거도 좀 모야야 할 건데, 저거꺼 내놓으니..시집도 가야될껀데..그래서 복

권합니다. 돈벼락이라도 맞을지 누가 압니까?(참여자 4) ☞생명보험 있습니다. 집사람(이혼한 전처)이 받

는 걸로. 왜 그러냐면 내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아들 주라고요. 8만원씩 들어갑니다(참여자 8). ☞우리 

어머니 하고 사는데 아들보고 신경쓰지 마라 합니다. 내만 있는 거 같으면 몰라도 우리 어머니까지 짐이 

될 수는 없다 아입니까(울음)(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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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짐이 되기 싫은 노후

홀로살이를 청산하고 동반자에게 의지하고픈 노후를 위해서 스스로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경제

활동을 계속해야만 한다. 늙어감에 따라 심적으로 기댈 수 있는 동반자가 절실해지고 노후를 함께 보

내고 싶지만, 가난한 형편(최소한 경제적 노후준비의 미흡)때문에 그런 기대가 무너질까봐 염려한다. 

① 오직 건강뿐이다

사고를 당하거나 나이 들고 아파도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 사고무친(四顧無親)의 병약하

고 빈곤한 노인이 되면 홀로 살아야 하기에 돌봄을 기대할 수 없고, 병원비가 들어도 속수무책이므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돌보아야만 한다. 

☞피곤하다 싶으며 몸보신할 음식을 먹고...내 몸 내가 챙겨야지요..없는 사람일수록 자기건강은 자기가 

항상 체크해야 되고..아프면 안 되지요, 아프면 끝나잖아요(참여자 1). ☞ 아..뭐 당뇨하고 혈압 같은 거 있

어도 뭐,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깨끗하게 살고... 그라고 술도 안 먹지,. 안 아프면 되요(참여자 3). ☞ 어쩌다 

술 먹어도 까딱없어요. 안주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밥 해 먹는 게 재미있어요..저는 산을 잘 타거든

요. 날이 따뜻해지거나 시간 날 때마다 산에 갑니다. 다리도 탄탄해지고...밤중에 몸이라도 아프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나는 집사람한테 손 안 벌릴라고 하거든요. 누구, 뭐 형한테 전화해서 돈 가

져오소. 이리할겁니까(고개 흔듦)(참여자 8). 

② 홀로살이 청산하기

늙어 가는 것을 느끼고 부터 ‘홀로살이’의 외로움을 인정하게 되고, 심리·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와 노년기를 함께 보내기를 기대한다. 

누구라도 여자 친구가 있으면 좋지요, 내가 여자 친구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참여자 3) ☞ 우리

는 이혼해도 자주 만나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게 아니라……. 나는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외

국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았고..이제는 친구처럼 만나요. 집에도 자주가고.(참여자 7) ☞ 집사

람 마음이 돌아왔으면 하지요. 지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하대요. 애를 봐서라도 손자도 보고 이렇게 할 건

데 이제 지가 가봐야 땅 속 밖에 없는데 고마 내한테 온나 해야지요(참여자 8). 

③ 노후에도 계속 일하기

나이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고, 주어진 일은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노

후 생계비와 의료비는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장수시대에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서

로 의지하며 살아갈 배우자 등 동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돈 벌이가 필요하다.

☞아직 벌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먹고 한단 말이지요.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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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꾸 도전하면 됩니다. 힘없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참여자 2) ☞돈 없으면 데이트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암만 없어도 짜장면 하나라도 시켜 나눠먹더라 하더라도.(참여자3)☞예전에 하던 플라스틱 사

출일이 하고 싶단 말입니다.(참여자8)

④ 삶의 버팀목 같은 신앙생활

연구 참여자들은 질곡 많은 삶의 위안처이자 궁핍한 현실의 버팀목으로 신앙생활을 손꼽았다. 그들

에게 종교는 존재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불공평한 삶에 대한 분노를 ‘용

서하고 맘을 편하게’ 가지며, ‘즐겁고 마음이 엄청 가벼워지는’ 승화의 시공간을 열어주는 곳이다. 

☞아무리 바빠도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에 갑니다. 기독교나 성당이나 불평불만 없이 사는 거. 남이 좀 

잘못하더라도 용서하고 맘을 편하게 갖는 거..좀 다스려지는 것 같애요....토요일만 되면 밀양 000성당에 

가서 환자들 씻기고 합니다. 즐겁고 마음이 엄청 가벼워예. 내가 씻는 기분입니다(참회하고 구제받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2)☞엄마가 절에 다니니까 일요일에 한번 씩 절에 가요(참여자 3)☞절에도 가고 성당에

도 갑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셰례도 받았어요. 어머니 제삿날에는 성당에 가서 미사 올려줍니다.(참여자 8)

Ⅴ. 논의 및 제언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노화에 대한 인식

본 연구 참여자들은 노화에 대해 누구든지 경험하는 자연의 섭리로써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애써 노

화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노화란 경제적 준비 없이 맞닥뜨린 ‘빈곤한 독거노인으

로의 신호탄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Han[19]의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에게 노화란 탈락과 좌절을 의미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화를 부정한다는 결과와 맥이 같음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아

버지로서의 영향력을 미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는데,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가치관이 다를 뿐만 아

니라, 정서적 표현이 어려워서, 상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연구결과[21, 43, 

58]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母)의 부재로 인해 자녀 정서에 관여할 

수가 없고, 직장·자녀양육·가사병행 등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자녀와 정서교류를 형성

할 여유가 없었음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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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보다 부모·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

는 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후기 베이비부머에 비해 가족부양부담이 더 크다는 Gwak과 Hong[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들은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사는 자녀를 위해 다달이 몇 만원의 돈이라도 모으거나, 노모의 일상생활 수발과 산사행

(山寺行)에도 동참하는 등 자녀와 노모에 대해 나름대로 부양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 속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며 성장한 이들이 

가난한 생활과 홀로살이 노화를 감당하면서, 중산층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심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스러웠는지를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한순간 사업실패와 빈곤, 그리고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혼 등으로 인해 홀아비,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한 위축과 자

책, 관계 축소·단절의 우울감이나 배신에 따른 좌절감과 분노감 등을 겪게 되었고,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연구결과는 기혼자들이 이혼이나 사별을 겪고 빈곤과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자살충

동이나 자살시도에 이어 자살까지 이른다는 Gwak과 Lee[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들이 그토록 깊은 복합적인 심리적 상처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것은 남아있는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는 의무감이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들은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보다 부모·자녀에 대

한 부양책임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후기 베이비부머에 비

해 가족부양부담이 더 크다는 Gwak과 Hong[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노년기에 가족지향적인 동양

에서는 서양과는 달리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를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고 자신 또한 가족들과 공유한 경험, 

감정이나 형성된 관계에서 스스로를 연결시키는 ‘관계적, 맥락적 접근’에 의한, 가족관계 지향적인 성공적 

노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감 덕분에 이혼, 사업실

패 등으로 인한 깊은 심리적 상처를 견디며, 가난한 홀로살이를 힘겹게 지속할 수 있었다. 동시에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감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전혀 할 수 없었고, 불안한 노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수용하는 가족지향적이고, 가족관계 지향적인 성공적 노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

과는 자아실현적, 개인주의적 성공적 노화를 추구하는 중산층 남성 베이비부머[20]와는 대조가 되었다. 

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중산층 베이비부머와는 달리 이들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구차스런 필수조건이기도 하지만, 삶의 큰 보람이기도 하다. 작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일터 동료들 간에 

유대감이 강하여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서 일이 좋다. 일터에서만큼은 빠듯한 형편도, 홀로 살

아가고 있다는 쓸쓸한 마음도 잊을 수 있어서,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작은 월급과 상관없

이 소중하고 의미깊다.

2) 성공적 노화 준비

성공적 노화준비는 두 개의 주제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짐이 되기 싫은 노후’로 구성하여 해석하였

다.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인 전기 베이비부머들은 빈곤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서 성공적 

노화 준비나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득과 경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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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은(중산층) 베이비부머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만, 저소득층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하

기 어렵다는 연구결과[5, 17]와 일치하였고,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20, 49, 57]와 

유사하였다. 반면에 결혼 해체경험을 한 베이비부머 여성 중 23.4% 정도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

다는 Na[44]등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 전기 베이비부머는 후기 베이비부머보다 가족부

양부담이 높고 이로 인해 노후준비가 가능하지 않다는 Gwak과 Hong[17]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차이점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일지라도 독신 여성보다는 무배우자 남성이, 후기 베이비부

머보다는 전기 베이비부머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의식이 강하고, 가족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가족부양부담에 충실한 반면 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본 연구 참여자들은 노후에 질병이 악화되어도 생계벌이

를 해야만 하기에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관리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 노후 신

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여겨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에도 생계비 벌충을 위해 계속 일해야만 하고,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기 위

해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연구결과[27, 36, 41]와 유사하였다. 또 일과 자아실현을 통한 성공적 

노화를 인식하는 중년 독신여성에 관한 Kang[16]의 연구결과와는 경제추구형 성공적 노화라는 측면에

서 유사성을 보였다. 반면 성공적 노화를 위해 가족외의 관계를 지향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독신 

중년여성과는 달리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관계 지향성, 특히 배우자 관계를 지향하는 큰 차이점을 

보였다. 중산층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후는 운동과 식생활 관리, 저축·투자와 절약으로 경제적 노후를 

준비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역할에 있다고 보고 성공적 노후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사

회활동(봉사·취미·종교 활동 등)을 강조한 Hong과 Gwak[20]의 연구결과나 지역사회주민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강조한 Kim과 Lim[34]의 연구결과와는 매우 상이했다. 즉 생계비가 절박하여 어떻게든 일

을 해야만 하는 저소득층 전기 베이비부머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중산층 베이비부머 간에 학력이나 

예전 직업경험의 격차, 빈부의 격차, 그리고 행위나 의식의 격차에 따른 성공적 노화 준비의 격차가 커

서 소득계층 간 위화감이 심각하다 하겠다. 베이비부머중 사회적배제계층이라 볼 수 있는 이들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인 전기 베이비부머에 대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 노후에 자녀로부터의 부양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성인자녀로부터 받을 부양기대에 

무심한 중산층 남성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20]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산층 베이비부머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노후 개인성장이나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독립적인 

노후를 꿈꾸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받을 부양기대감이 없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자식에 대하여 그동

안 가장 역할이 몹시 미흡했다는 죄책감과 부담감 때문에 본인 노후 부양에 대하여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고,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출세와 성공을 성공적 노화의 

한 요소로 인식한 연구결과[3, 6]와는 상이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순간 사업실패와 빈곤, 그리고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혼 등으로 인

해 홀로살이를 하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 노후생활을 보낼 것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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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년기로 갈수록 아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Kang과 Kim[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부부가 일상생활과 취미활동을 같이 하며 노후를 의지하며 전 생애

주기중 가장 긴밀한 부부관계로 재정립하리라 기대하는 Hong과 Gwak[20]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하였는

데, 의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버팀목이자 오아시스인 종교생활을 

통하여 영성을 추구하면서, 성공적 노화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인 전기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사회복지적 제언

1) 경제적 노후 준비를 위한 안정적인 지속적인 일자리의 제공 

전형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와 똑같이 노부모와 자녀를 위한 부양부담을 기꺼이 떠맡아온 이들은 중

산층 베이비부머와는 달리 가난과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노후 준비가 어려운 취약한 

저소득 전기 베이비부머들이다. 최소한 경제적 노후 준비가 가능하고, 노년기에 동반자와의 삶(老年同

行)이 실현되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확대

되어야만 한다. 

2) 자활사업의 급여방식 개선과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 노후 준비 지원

이들의 경제적 노후 준비를 위한 자활사업의 급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자활사업제도는 노력

과 능력에 따른 급여체계가 부재하다. 노동시간과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임금을 차등화 하는 체계를 구

축한다면, 이들은 자활사업에의 참여의지를 극대화할 것이고, 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또 자활사업체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발전된다면, 지속적인 더 많

은 일자리 제공이나 이윤창출이 가능해지므로, 자활사업 참여자와 사업주체 간에 상생하는 노력이 가

중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성공적 노화 준비가 가능하도록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들은 공통된 문제(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문제, 건강문제 등)에 대하

여 고통을 나누고, 격려와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나아가 성공적 노화 준비를 위한 정보와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을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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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정 상담사에 의한 맞춤형·방문형 상담서비스의 제공과 정신보건서비스나 의료서비

스와의 네트워킹 

이혼 등 극한 상황에서의 자살충동, 홀로살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담감, 막막한 노후에 대

한 불안감과 우울감 등으로 인한 이들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여 방치하면, 노후의 신체적 건강에 악

역향을 미친다.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가를 양성하고, 맞춤형 상담서비스와 찾아가는 상

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성공적 노화준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 극한 상황에 빠진 이들의 

자살충동 등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정신보건서비스나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5) 종교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종교봉사활동이나 명상 등 치유력을 가진 대중적인 종교복지프

로그램 의 개발 및 보급 

종교란 인간존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우주만물과 사람이 하나로 통하며, 평등하다는 영성을 추

구하면서 심적 안정(평상심)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사업 실패나 홀로살이 등

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종교생활은 우울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고, 자존감과 자아

통합감을 갖게 하므로써,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명상, 요가(명상)나 종교

봉사활동 등 대중적인 종교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한정된 참여 대상자의 한계 이외에도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기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고 보편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가 전기 베이비부머 중 도시지역내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에 대한 질적 연구에 머물렀기에, 추후 농촌지역, 유배우자 저소득 베이비부머, 남녀 후

기 베이비부머, 저소득 무배우자 여성 등으로 연구 참여자를 확장한 연구를 통한 베이비부머의 다양성

을 고려한 비교 또는 통합적 접근이 기대된다.  



전기 베이비부머의 노화 인식과 성공적 노화 준비에 관한 연구 

－ 107 －

References

1. Bang, H. N., Lee S. G., U. S. K., Kim, K. H. & Kim, J. G.(2011), Woring Life and Retir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Process Research, Korea Labor Institute.

2. Bang, H. N., Shin, D. K., Han, J. Kim, J. K., & Shin, I. C.(2010), A Study on Work Life of Korean 

Baby Boom Generation, Korea Labor Institute.

3. Bae, M. J.(2011), Awareness of successful old age in middle age and effects on preparation 

behaviors of old age by preparation perception of old age, The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16(1), 45-61.

4. Bae, M. J.(2012),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and perception of preparing for old age according 

to the adult's knowledge about aging, Th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8(0), 111-131.

5. Baek, E. Y.(2011), An analysis of critical factors on baby boomers' retirement preparation and 

preparation types, A Study on Social Security, 27(2), 357-383.

6. Baek, J. E. & Choi, H. K.(2005), A Definite meaning, types and predictive factors of successful 

aging expected by Korean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23(30), 1-16.

7. Baltes, P. B. & Baltes, M. M. (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8. Colaizzi, F.U.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R,S, Valte and M.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McGrow-Hill 

Book Co.

9. Cho, H. J.(2012), Baby boomers' health beliefs and elderly medical expense preparation, Korean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23-143

10. Cho, Y. J.(2010), An qualitative research of the optimization on selection and compensation 

scheme and successful aging : focused on the elderly involving in soci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48(6), 133-147

11. Cho, M. H.(2014), The trend of research on successful aging, The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23(2), 231-249.

12. Cho,J. H. & Kim, B. H.(2012), The recognition of successful aging and depression of 

middle-aged women, The Journal of Korea Environment & Merchandise, 19(2), 259-266.

13. Choi, I. Y.(2007),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successful aging and values of Korea middle 

aged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4. Fitzgerald, E. t.(1966), Measurement of openness to experience: a study of regression in the 

service of the service of the eg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655-663

15. Fredrickson, B. L & Carstensen, L. L.(1990), Choosing social partners: how old age and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20 No. 1 March 2015

－ 108 －

anticipated endings make people more selective. Psychology and Aging, 5, 335-347.

16. Kang, Jeong-Hee & Seol, Yeon-Wook(2012), A qualitative study of unmarried middle-aged  

women’s perceptions and preparation efforts for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7(2), 127-151

17. Gwak, I. S. & Hong, S. H.(2013), Baby boomers' perceptions and preparations for later life 

planning: the comparison with the former and the latter baby boomer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2), 147-172.

18. Gwak, M. J. & Lee, H. S.(2014), An effect analysis of economic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by the 

presence of spouse, Korea FP Society, 7(2), 65-94.

19. Han, K. H.(2013), Baby boomers' life change and sustainability - 2010-2012, a Report of Korea 

Baby-Boomer Panel Research: Year Two, Institute of Aged Society of Seoul University.

20. Hong, S. H. & Gwak, I. S.(2012), Successful aging of baby boomer generation : focused on the 

middle clas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4), 69-92.

21. Iwata, M.(2009), This actual situation of single parent family in class difference , Japanese 

Journal of Research on Household Economics, 81, 43-51.

22. Jeong, S. D.(2007), A study on the successful aging of korean women - a comparison with 

young age, middle age and old age-, Th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6(0), 201-219.

23. Kang, I.(2003),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Th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 95-116.

24. Kang, J. H. & Seol, Y. U.(2012),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awareness and the preparation 

about successful aging of middle-aged single women, Korean Family Welfare Society, 17(2), 

127-151.

25. Kang, S. O. & Ha, G. S.(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and 

preparation of successful aging in middle age, Digital Policy Research, 11(12), 121-144.

26. Kang, U. M. & Kim, J. H.(2014), A study on causal relationship among main variables of baby 

boomers' successful aging, Th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5, 341-360.

27. Kang, Y. J.(2005), A study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of the adult generation in Korea, 

Korean Community Life and Journal, 16(4), 159-174.

28. Kim, D. B.(2008), A study on the scal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of Korean elderly, 

Korean Social Welfare Study, 60(1), 211-231.

29. Kim, D. G. et al. 11 people(1994), An introduction to Psychology, Yangseowon.

30. Kim, K. E.(2011), Types and the recognition about the successful aging of young adults and 

middle-aged people; using Q methodological approaches, Youth Study, 18(7), 185-208.

31. Kim, M. H., Moon, J. H., Shin, E. K.(2012), A study on the influences on the preparation of old 



전기 베이비부머의 노화 인식과 성공적 노화 준비에 관한 연구 

－ 109 －

age by the characteristics of conjugal relations in baby boomers - focused on the comparison 

with pre-elderly, Korea Family Welfare Society, 17(3), 211-239.

32. Kim, M. H., Shin, K. R., Choi, H. K. & Kang, M. S.(2006), Influencing factors on the life style 

of successful old age of Korean elderly,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1), 91-104.

33. Kim, T. H. & Ki, Y. H.(2014), Definition on the successful aging centered in the relationship 

among preliminary retirees in baby boomers - focused on CEO in company, Th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4, 105-136.

34. Kim, Y. H. & Lim, S. E.(2011), A study on the relocation among generations, the impact of the 

labor market and the scale of baby boom generation, Health and Social Research, 31(2), 36-59.

3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0), An Analysis on the Status of Asset 

Distribution of Middle-aged People and the Elderly in Korea.

36. Kwon, H. D. Shin, H. R. & Kim, J. S.(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and the presence of recognition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of middle aged and elderly people, Health and Social Research, 32(4), 219-248.

37. Lee, B. C. & Lee, C. H.(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leisure activity and participation of leisure sports of baby boomers, Korea Sports Science 

Society, 22(2), 197-211. 

38. Lee, H. J.(2010), Subjective awareness of the elderly on successful aging, Th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0(0), 73-94.

39. Lee, J. S. & Choi, W. S.(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on the social service wants of 

divorced single parent, Women's Studies Research, 21(3), 141-171.

40. Lee, H. S.(2006), Counseling for the Elderly, Seoul: Hakjisa Press.

41. Lee, S. Y.(2009),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 of the 

urban elderly, General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s, 28(1), 205-224.

42. Lincoln, Y., and E.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43. Moon, E. Y.(2011),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father-son family through the survey 

of the single parent family in Seoul, Public Health and Social Affairs, 1(2), 135-174.

44. Na, J. N., Baek, S. A., Shin, E. K. & Kim, M. H.(2010), A study on the preparatory status for 

economic old age of female baby boomers in marital dissolution, Health and Social Research, 

30(2), 29-54.

45.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0), The Characteristics of Baby Boom Generation Examined by 

Social Research.

46.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2),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of 2005-2010.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20 No. 1 March 2015

－ 110 －

47. No, J. J.(2010), A study on the process of a male parent's being independent after divor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ek Seok University, Cheon An, Korea.

48. Park, H. J. & J, I. J.(2012), Effective factors and income changes before and after divorce · 

separation, A Collection of Treatises of Social Science Research, 28, 203-227.

49. Park, H. S., Lee, S. H. & Choi, E. H.(201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 of pre-elderly in Chuncheongnam-do provinc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35, 285-315.

50. Robert, B. T. Leedine., & Edward, C. (2003), Definition of successful aging by elderly canadian 

males : the manitoba follow-up study. The Gerontologist, 43, 735-744,

51. Rowe. J. & Kahn, R.(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New York: Dell Publishing a division 

Random of House, INC.

52. Ryff, C. D. (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 in quest of 

successful a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 34-55.

53. Samsung Economics Research Institute(2010), A report on the change of the middle class in 

korea and their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54. Schulz, R. & Heckhausen, J.(1996), A life 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 

51(7), 702—714.

55. Seo, H.(2011), An effect on the successful preparation for old age by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life of middle aged men and their spouse - focused on baby boomers, unpublishe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56. Seo, J. W.(2012), A study of the economic structure of baby boomer household an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atisfaction in Korea, Korea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1), 

41-66.

57. Seok, J. E. & Lee, G. J.(2010), Strategies of multilayer old age income security and the 

characteristics typology of the economic activity of baby boom generation,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DB academic conference sourcebook of autumn's regular academic 

conference and welfare budget, 25-74.

58. Shoya, R.(1983), A study on the father-son family problem report, The Journal of social 

problems. 32(2), 205-210. 

59. Shin, K. R., Cho, M. O. & Yang, J. H.(2004), Qualitative Research M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60. Torres, S. (1999), A culturally-relevant theoretical of framework for the study of successful 

aging. Aging and Society, 19, 33-51.

61. Verena, H. M. (2003), The relation between everyday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a 6-year 



전기 베이비부머의 노화 인식과 성공적 노화 준비에 관한 연구 

－ 111 －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 S74-S82.

62. Yoon, E. J., Park, O. B., Won, S. J., Lee, M. H., Park, S. H., Lee, H. J. & Kim, Y. J.(2006), Q 

methodology and theory : subjectivity on successful aging of the late middle-aged adults, 

Subjectivity Research, 13, 65-80.

63. Yoon, H. S., Yu, H. J., Lee, J. I. Kim, D. H., Kim, Y. B., Park, G. S., Yu. K. & Jang, S. R.(2008), 

Worthiness and regret of life: comparison according to the successful aging,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8(4), 5-35.

64. Yu, I. S.(2012), An effect on the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by baby boomers' 

personality traits and social·leisure activity : focused on baby boomers in Cheon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seo national University, Asan, Korea

65. http://www.activebb.kr/stat/statView.do

투고일: 2014. 12. 31

심사일: 2015.  1. 24

게재확정일: 2015.  2. 25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